
- 1 -

<2018년 7월 22일 주일말씀> 주님의흰돌교회

정녕코 이루었다

본  문   이사야 46장 11절

        『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

         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

          정녕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녕 행하리라』

1. <정녕코 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>에 들어가야 ‘유익’이며 

‘축복’이다.

2. 하나님은 <사람을 창조하신 목적,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>을 정녕

코 행하신다.

3. 하나님은 <사랑의 뜻>은 정녕코 행하고야 마신다. 고로 그 사랑 

안에 들어가야 된다. <하나님의 계획>과 <하나님의 뜻>에서 벗

어난 사랑은 이뤄지지 않는다.

4. <성경>을 풀 때는 연관시켜 풀어야 된다. 이사야 46장 11절 말

씀도 그 구절만 보면 풀어지지 않는다.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

을 보면,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“내가 독

수리 날개로 업어 내 백성을 이끌어 냈다.” 했다. 고로 <독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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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>는 ‘모략을 이룰 자’라는 것을 연관시켜 깨닫게 된다.

5. <육적인 자, 자기 중심하는 자>는 성경을 풀 때 연관을 시키지 

않고, 한 군데만 가지고 푼다. 이는 자기 생각, 자기 주관이며 자

기 합리화로 푸는 것이다.

6. <전체>가 맞아야 ‘진리’다. <진리>는 모순이 없다. <모순>이 

생기면, 그때부터 연관이 안 된다.

7. <하나님의 비유>는 더 이상 없는 극적인 비유로서, ‘만물’로 

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.

8. 성경에 가장 큰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‘비유’로 되어 있다.

9. <독수리>는 곧 ‘메시아’다. <동방>은 지리적으로 볼 때 ‘아

시아 지역’이 동방이다. <정녕코 이룬다는 말씀>은 하나님께서 

시대마다 이룰 것을 이루며 역사를 펴 오신다는 말씀이다. 고로 

이사야 46장 11절 말씀은 “내가 보낸 메시아를 통해 이루는 일

은 시대가 뒤집어져도 정녕코 이룬다.” 함이다.

10. <시대 보낸 자>는 ‘하나님의 창조 목적, 사랑의 뜻’을 이룬

다. <사랑의 뜻>이란, 육도 땅에서 휴거를 이뤄 삼위와 사랑하

며 살고, 그 영은 정한 날 성자와 함께 황금 천국으로 휴거 되

어 영원히 삼위와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. 곧, 지상에서도 휴거 

역사를 이루고, 근본으로는 신부의 영으로 변화된 자들을 황금 

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휴거를 이룬다는 것이다. - 이것이 하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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님께서 원하시는 최고 목적, 창조 목적이다.

11. <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>는 ‘사랑덩이’이시다. 그 사랑을 

우리에게 주고 싶어하신다. 다만 그 사랑을 받으려면, 그만큼 

하늘 앞에 조건을 세워야 된다.

12. <마지막 역사>에는 반드시 “이루었다.”라는 말을 해야 된다. 

하나님께서 이 말을 하시기까지 6000년이 걸렸다. 결국 하나님

은 마지막 역사에 ‘모략을 이룰 사람’을 보내시어 정녕코 뜻

을 이루고야 마셨다.

13. <행한 것, 이룬 것>만 ‘절대성’이 된다. <안 한 것>은 ‘미

결’이다.

14. <마지막 역사>를 만나 그 말씀을 듣고, 깨닫고, 행하고, 이룬 

것이 ‘기적’이요, ‘다시는 없는 표적 중의 최고의 표적’이

다.

15. <메시아가 온 것>이 ‘표적’이다. <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

가 온 것>이 ‘표적’이요, ‘기적’이다.

16.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, “내가 말한 뜻을 이뤘다!” 하셨다. 

<하나님의 뜻>을 이뤘으니, 이제는 ‘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

뜻’을 이뤄야 된다.

17. 들어가도 축복, 나와도 축복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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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. <시대 말씀>이 ‘축복’이다.

19. 성령님은 말씀하시기를, “<할 때>는 반드시 ‘때’에 맞춰 해

야 된다. <때>가 지나간 다음에 하면 안 된다.” 하셨다.

20. 하나님은 ‘시대 보낸 자’로 정녕코 이루셨다.

21. 주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땅에 떨어져서 끝나지 않는다. 빗방울

이 떨어져 땅을 적시듯, 바위를 적시듯 정녕코 하고야 만다.

22. <정녕코 이룬다> 하신 말씀을 늘 자기 생활 속에서도 이뤄야 

된다. 늘 삶 속에서 ‘성령’을 부르고, ‘주’를 부르면서 하

는 것이다.

23. <불가능 한 것을 행할 때> 하나님과 성령님은 더 엄청난 역사

를 일으켜 주신다.

24.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께서 함께 해 주시면 100% 된다. 고로 

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라.

(노래) 정녕코 이루었다

사랑하여서 사랑하였네

좋아하여서 좋아하였네

하늘의 뜻이라면



- 5 -

내 기어이 행하리라

오 하나님

긴긴 유구한 역사를 두고

이루어 오신 것인데

이때에 날 불러서

목적을 주셨는데

그 누가 하려나

내가 하고야 말았네

6000년 한도 많고

사연도 많은 역사였네

정녕코 행하리라

말씀하신 그 말씀을

나도 정녕코 행하였네


